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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미국 

▶미국 1996 회계연도 정부예산안 

·유럽 

▶위기를 맞은 유럽의 「우주정거장」계획 

▶독일 BMBFT, 「기초연구」지원을 강조 

▶프랑스 과학기술계, CNRS 예산삭감에 대해 거센 항의 

▶영국, '95∼'96년도 「과학예산」확정 

▶한·독 과학기술협력 강화 

·일본 

▶일본에 있어서의 기술자의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조사 

▶일본의 고도정보화 추진에 관한 제언 

-정보신세기의 도래를 향하여- 

·북방 

▶「國家級 重點新商品試驗生産計劃」의 성과 

▶'21세기 중국 기술발전의 견인차: 863계획 

▶중국 기계전자분야의 첨단제품 수출: 현황과 전략 

▶유럽의 러시아 과학기술 지원 프로그램 

■해외동향: 미국 

미국 1996 회계연도 정부예산안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199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2월 6일 의회에 다음과 같이 체출했다: 

1996년 회계연도 예산 (단위: 10억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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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행정부는 정부 연구개발 활동 재원으로 1996 회계연도에 729억 불의 예산을 제안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기술재투자
사업(TRP)을 없애고, 표준기술원(NIST)의 첨단 기술 프로그램(ATP)을 줄이려는 입장인데 반해, 행정부는 TRP를 4.4억 불에
서 5억 불, ATP를 4.3억 불에서 4.9억 불로 각각 오히려 증액하여 신청하는 등, 예산감축에 대항할 이해집단의 압력을 공화당 의
원들로 하여금 먼저 받아 보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호청이 589백만 불에서 682백만 불로 R&D 재원 증액 퍼센트로 따져서 가장 큰 15.8%를 보이고 있고, 교통부이 687백
만 불에서 755백만 불로 10%, 상무부이 1,284백만 불에서 1,404백만 불로 9.3%, 에너지부이 6,637백만 불에서 7,125백만 불
로 7,4%로 그 다음 순이다. NASA와 ARPA의 R&D활동은 현상 유지 정도, 국방부과 농무부는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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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재원의 특징으로써 차세대 자동차안의 제휴에 35%(87백만 불)를 증액하고, 에너지부의 태양열 에너지 응용연구를 위한 공
동연구에도 34백만 불을 증액하고 있다. NIST의 MEP를 62% 증액하는 등 산업기술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부처별 R&D 활동 재원(예산 당국, 단위: 백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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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R&D 재원(예산 당국, 단위: 백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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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財源의 주요 특징(예산 당국: 단위: 백만 불)

주요 과학기술 재원의 특징(예산 당국: 백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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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내 기술국에는 기술정책국(OTP), 국립표준기술원(NIST), 국립기술정보서어비스(NTIS)가 있다. 기술국의 예산 내역을 
살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상무부내 기술국 예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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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유럽

위기를 맞은 유럽의 「우주정거장」계획 

유럽우주기구(European Space Agency; ESA)가 야심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우주정거장」건조계획이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
에 부딪혀 자칫하면 좌초될런지도 모르는 위기에 빠졌다. 그 동안 ESA는 미국의 주도하에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이 참여해서 국
제공동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주정거장 프로그램(space station program)」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
고 세부 절차를 밟아 왔는데, 최근 ESA의 3대 주요 재정지원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세 나라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
이다. 

독일 「연방 교육연구기술부(BMBFT)」의 Rütgers 장관은 지난 2월 Jean-Marie Luton ESA소장에게 서한을 보내 '95년부터 

2003년까지 우주정거장 프로그램에 총 48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ESA 소장에게 서한을 보내 '95년부터 2003까지 우주정거장 
프로그램에 총 48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ESA의 계획이 "회원국들의 경제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불평
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96부터 2000년까지 25억 달러를 투자하되 그 중 일부는 현금 대신 우주정거장 건조에 필요한 
Hardware의 일부를 유럽에서 개발·제작해 제공하도록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독일의 이같은 태도는 또 하나의 주요 회원국

인 프랑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데다가, 14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하고 있는 기존의 「우주과학 프로그램(space science 
program)」과는 달리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유인 우주여행선 프로그램(crewed spaceflight program)」의 경우에는 회원국
의 참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구조적 약점이 있기 때문에, ESA의 입장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문제는 지난 '92년, 스페인의 Granada에서 열렸던 「유럽우주장관회담(meeting of European space ministers)」에서 우
주정거장 건조계획에의 참여를 확정하면서 회원국들의 재정 부담비율을 다르게 배분했던 결정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각국별 재정 부담비율은 독일이 38%, 이탈리아가 31%, 프랑스가 10%로서 이 세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현재 이들이 모두 국내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내세워 재정 부담을 유보 내지는 축소할 뜻을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BMBFT의 Harald M ller 수석공보관은 Rütgers 장관의 서한이 "현재의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을 정학하게 반영한 것임"을 강조

하고, "유럽 전체의 재정 부담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야 하며, ESA 회원국끼리도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어져야만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재정 부담 축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경우 독일과 프랑스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
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 프랑스는 독일의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ESA로부
터 공식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오는 3월에 14개 ESA 회원국들의 대표자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양쪽 입장 
간에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대체적인 관측이다. 

*Source: Science, 2/17(1996) 

 

독일 BMBFT, 「기초연구」지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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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교육연구기술부(BMBFT)」의 Rütgers 장관은, 지난 11월의 취임 이후 첫 번째로 발표된-향후의 정책방향에 관

한-공신 문서를 통해 「기초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일을 강조했다. 특히 기초연구를 담당하
는 연구소들을 운영하고 있는 Max Planck Gesellschaft(MPG) 및 주로 대학에서 수행되는 기초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DFG), 두 기관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우선적인 지원을 계속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기존
의 교육부와 연구기술부가 합쳐져 새로 탄생한 교육연구기술부의 첫 번째 장관으로 취임해서 그동안 양 부처의 통합작업에 매달
려온 Rütgers 장관이, 이제 비로소 자신이 추진할 정책구상의 윤곽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Rütgers 장관의 구상은 「고등교육의 

개혁」과 「기초 및 응용연구의 강력한 기반 구축」을 통해서 「독일의 산업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요약되
며, 이를 위한 세부 방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앞서 강조된 MPG 및 DFG의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관해서는, BMBFT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즉 재무부 및 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기초연구의 진
흥」을 위해서는 이같은 범국가적 협조체제의 구축이 불가결하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16개소에 이르는 「국
립연구센터(national research centre)」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수행해온 장기적이고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연구과제
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보다「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의 운영을 강조하게 될 것임을 완곡하게 암시하고 있다. 

Rütgers 장관의 또다른 주요 관심사는 「산업계 R&D의 강화」이다. 독일국가 R&D에서 산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89년의 

62%에서 '93년에는 59%까지 줄었으며, 작년에도 이같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다. Rütgers 장관은 산업계 R&D를 장려하기 위

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나칠 만큼 「안전」을 강조한 나머지 산업계의 의욕을 감퇴시키는 것으로 
악명 높은 독일 「인허가 제도」의 개선작업이다. BMBFT는 현재 산업계로 하여금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방향으로 인허가 절차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집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Rütgers 장관은 

원자력과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Rütgers 장관의 정책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한데, '94년 가을에 치러진 총선 때문에 

'95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Rütgers 장관 자신은 예산승인에 대해서는 낙관하

고 있는 눈치이다. '94년 말에 Rütgers 장관은 올해의 연구예산을 2.7% 늘리겠다고 공언했는데, 총선 이후 재집권에 성공한 

Kohl 총리가 BMBFT에 대해 "평균 이상의"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Rütgers 장관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교

육」부문까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구상하고 있는 「독일 산업계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개혁과 변화를 실행에 옮
기는데 한층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 또한 이 같은 낙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주변의 견해이다. 

*Source: Nature, 2/23(1995) 

 

프랑스 과학기술계, CNRS 예산삭감에 대해 거센 항의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의 Guy Aubert 사무총장이 큰 위기에 
몰려 있다. 지난 2월 18일, 신규 연구원 채용 및 대학과의 연계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CNRS의 「국가연구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mmittee)」회의 석상에서 위원들은 이 날 논의하기로 예정된 의제들은 접어둔 채 CNRS의 재정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작년에 정부가 집행을 유보시켰던 예산의 사후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들었다. Aubert 사무총장이 "현재까
지는 유보예산을 다시 원상복귀시킬 계획이 없음"을 실토하자, 위원들은 이 날의 회의를 연기시키고 사무총장을 회의실에서 내보
낸 다음 만장일치로 "프랑스의 기반과학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
야 함"을 결의했다. 

CNRS 역사상 42명의 국가연구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던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최근 일
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불만과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읽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작년에 과학기술예
산 총액의 약 8%에 대해 지출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현재도 CNRS는 당초 확보되었던 예산에서 최소한 1억 달러를 
삭감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밖에 연구소 운영경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에서도 끊임없이 삭감의 압력을 
받고 있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아 왔다. 

현재까지의 정황으로는, 일단 연구원들의 항의가 어느 정도 효험을 본 것 같다. 유례 없는 집단행동이 벌어진 사흘 후인 2월 21
일, Fillon 연구장관(research minister)과 회동한 Aubert는 CNRS의 '95년 예산 24억 6천만 달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을 대
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Fillon 장관은 이에 더해서 지난 해 유보되었던 예산에 대해서도 이를 원상복귀시켜 줄 것을 다짐했
다. 물론 오는 4월에 있을 CNRS의 공식 회계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액수 및 절차를 정하겠다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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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CNRS의 재정문제는, 프랑스 특유의 기묘한 회계 시스템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각 연구소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문서상으로 주어지는 예산」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양자 사
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정이 괜찮을 때에는 두 가지 예산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을 유보당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그 규모 또한 자꾸만 커지
고 있다. 현재 이렇게 집행이 유보된 예산의 총액은, Aubert의 주장에 따를 경우 약 1억 달러, 그리고 다른 연구원들의 견해에 의
하면 그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소들의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95년 CNRS의 예산은 '94년에 비해 총액 대비 3% 가량 증가했으나, 급
여 및 대형 기자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빼고 나면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CNRS 내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생명과학」분야 
연구소들은 평균 8%씩의 과제축소를 강요당하고 있다. 많은 연구소와 연구원들이 부족한 연구비를 보충하기 위해 산업계 및 다
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규모 단기 프로젝트에의 의존도가 커지는 등의 또다
른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Fillon 장관의 약속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이같은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망이 지극히 불
투명하다. Aubert 사무총장이 "Fillon 장관이 약속을 했으나 그렇다고 곧바로 수표에 서명을 할 것이란 뜻은 아니며, 유보예산의 
원상복귀 문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리를 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CNRS의 연구원들을 불안하
게 하는 또다른 변수가 있는데, 바로 5월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Fillon장관의 약속 그 자체가 정치적 소
용돌이에 휘말려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Source: Science, 3/3(1995) 

 

영국, '95~'96년도 「과학예산」확정 

영국정부의 '95~'96 회계연도 과학예산이 확정됐다. 연구회의(Research Council)들은 작년에 비해 약 2.9%가 늘어난 12억 8
천만 파운드의 예산을 배분받았으며, 이는 최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Kenneth 재무장관의 무자비한 예산삭감 원칙을 감안할 
때 그런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Hunt 과학장관이 각 연구회의에 배분된 예산의 일부에다 「꼬리표」
를 달아버렸다는 점이다. Hunt 장관은 과학예산의 총액 중 5%에 해당하는 약 6,700만 파운드를 정부가 지정하는 소위 「우선분
야(priority initiatives)」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연구회의들에게 요구하고 나섰다(<표> 참조). 이제까지 연구회의들은 일
단 배분된 예산에 관해서는 정부로부터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처를 정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과학기술계에 
미칠 충격과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영국의 과학예산(단위: 백만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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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정할 「우선분야」는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모두가 지난 '93년의 「백서」에서 제안됐던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
다. 

그 첫째는 「산~학 연계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 Hunt 장관은 2,460만 파운드의 예산을 ROPA와 LINK, 두 프로그램에 배정했
다. 

둘째는 「전략적인 기반과학의 육성」이다. 수학·의학·물리학에 600만 파운드, 화학에 760만 파운드, 유전자 및 면역학에 960만 

파운드가 각각 해당 분야의 기초연구를 위해 할당되었다. 

셋째는 각종 장학금 및 기금의 증액을 통한 「최고급인력에 대한 지원 확충」이다. 

이 밖에도 환율 변동으로 인해 소립자물리·천문학연구회의(PPARC)가 「유럽소립자물리연구소(European Organisation for 

Particle Physics; CERN)」에 내는 지원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따로 800만 파운드가 책정되었다. 

이번 예산 배분안을 편성한 장본인으로 알려진 John Cadogan 연구회의 사무총장은, "환율 변동까지 감안한 과학예산의 편성은 
역사상 처음"임을 지적하면서 특히 PPARC의 재정압박이 많이 완화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Hunt 장관도 전체 예산규모의 
증액과 함께 개별 연구회의들에 돌아가는 몫이 모두 늘어났음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로비 그룹인 SBS(Save British Science)에
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제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SBS의 계산에 따르면 PPARC를 제외한 4개 연구회
의의 예산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줄었으며 의학연구회의(MRC)만이 겨우 현상유지를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번 예산 편성으로 재정의 숨통이 다소 트였음을 인정하는 PPARC의 Ken Pounds 의장 역시 "현재의 예산은 PPARC의 기능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과학예산을 둘러싼 입씨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Source: Science, 2/10(1995) The Scientists, 2/11(1995) 

 

한·독 과학기술협력강화 

대통령 유럽순방을 수행한 과학기술처 정근모 장관은 독일의 연방교육 과학연구 기술부 -약칭 연방교육연구부라고도 함-장관
을 만나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연방교육연구부는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한
국과 독일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1995년 3월 6일자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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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협력에 관한 독일정부의 입장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아래에 이에 대한 전문을 싣는다. 

연방교육연구부(BMBF) 장관 Rütgers박사는 오늘 대한민국의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을 만나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한독간의 

상호렵력을 위한 당면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먼저 Rütgers장관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한국과 교육 및 과학

기술분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독일정부의 이익을 강조하였다. Rütgers장관과 정근모 장관은 환경연구를 위해 독일

내에 한국의 연구소 분소를 설립하는 내용의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회(FhG)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의 새로운 "양해각서
(MOU)"를 매우 환영하였다. 

두 장관은 양국의 과학기술분야의 강도 높은 협력관계 및 긴밀한 교류의 표시로서 독일의 알렉산더-흄볼트재단과 한국과학재단
간의 새로운 공동협력각서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재단은 앞으로 5년간 이 교류프로그램을 위해 년간 약 백만 US$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독일측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들 즉 알렉산더 흄볼트 재단, 막스플랑크연구회(MPG), 독일연구
협회(DFG)이 상응하는 금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한국과 독일간 과학기술기관들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관점에서 보아도 독일은 국제협력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의 하나이다.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수 년에 걸쳐 
-특히 1986년의 협력협정에 기초하여-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온 두나라의 협력관계는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과 한
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상당한 분야에 있어서 비교가 가능한 중점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 및 생명공학기술 분야들 
처럼 두 나라가 비슷하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시범프로젝트(Leitprojekte)"의 시행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이다. 따라서 두 나라 장관들은 이들 공동의 관심분야에서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프로젝트 위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Source: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보도자료, 3/6(1995) 

*유럽편 담당: 金基國(동향분석연구실) 

鄭善陽(동향분석연구실) 

 

■해외동향: 일본

일본의 기술수출 실태조사 

동 조사는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 기술수출의 내용 및 종류, 계약형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로, 조사대
상은 연구개발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자본금 10억 엔 이상의 기업 및 기술무역과 관련이 있는 일본 국내의 민간기업 1,586개 사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시기는 1994년 1~2월, 유효 회수율은 51.2%이다. 

'92년도에 신규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26.6%로, 기술수출 건수는 1개 기업당 평균 3.3건이다. 체결한 기업의 비율을 자
본금별로 보면, 「500억 엔 이상」이 53.0%, 「100~500억 엔」이 38.7%, 「50~100억 엔」이 20.1%, 「10~50억 엔」이 
15.2%로 되어 있어 규모가 커짐에 따라 평균 기술 수출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수출기술을 분야별로 보면, 「전기」 29.2%, 「기계」 23.5%, 「화학」 19.4%, 「기타」 16,9%, 「금속」 11.1%의 순이다. 
업종별에서는, 전기분야는 「통신·전기계측기공업」(50.0%), 기계분야는 「자동차공업」(49.1%), 화학분야는 「종합화학공

업」(28.3%), 금속분야는 「철강업」(38.0%)이 각각 가장 많다. 

계약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2.4%로 가장 많고, 이어서 「1년 이상 5년 미만」24.6%, 「10년 이상 15년 미만」
11.7%의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39.1%)이, 북미에서는 「공업소유권의 기간까지」
(24.0%)가 각각 가장 많아, 수출기술의 내용이나 외국기술도입정책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반영되어 있다. 

무상계약과 클로스 라이센싱계약의 비율은 각각 전체 기술수출계약의 6.8%, 7.2%로 되어 있다. 지역별 상황을 보면 각각 북미
에 대한 수출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또 독점권과 재실시권을 부여하는 비율은 각각 전체 기술수출계약의 37.3%, 10.4%이다. 
지역별로 보면 독점권을 부여하는 비율은 아시아에 대한 비율에서 약간 높지만, 지역에 의한 차는 그다지 크지 않다. 한편, 재실시
권을 부여하는 비율은 아시아에 대한 수출에서 낮은 점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수출기술의 내용, 기술흡수력·응용력 등의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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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나 투자한 자본 등을 고려하여 기업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재실시권을 부여하고 있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허권·노하우·상표권을 포함한 계약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허권을 포함하는 계약의 비율은 46.1%, 노하우를 포함하는 계약의 비

율은 86.6%, 상표권을 포함하는 계약의 비율은 20.1%로, 대부분 기술수출계약에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 

기술수출과 기술수입을 기술분야별로 비교하면, 수출에서는 각 분야 모두 거의 균등한데 반해, 수입에서는 전기분야에 대한 집중
(64.1%)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자계산기」 관련 기술 중 소프트웨어의 비율이 높은 것이 원인이다. 전체 기술무역계약건수 
중,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계약의 비율은, 「수출」에서는 4.4%인데 반해 「수입」에서는 42.8%에 이르고 있다. 

<표1> 기술분야별 기술수출입 계약비율(상위 10위까지) 

*Source: Nomura Search, 2월호(1995) 

 

일본의 첨단 기반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 

첨단 기반과학기술은 과학기술회의의 제18호 답신(1992년 1월)에서 기초·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한 분야로서 소개된 바 있는데, 

「정밀도 계측·분석기술, 마이크로 엔지니어링 기술, 나노기술 등 다른 과학기술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첨단기법은 각 분

야 발전의 견인차가 되며, 異分野간의 상호진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응용분야를 개척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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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특정의 장치, 소자, 재료의 개발이나 특정의 현상 해명 그 자체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많으며, 여
기에 필요한 계측·분석기술이나 장치 등의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과학기술의 고도화, 복잡화

에 따라 점차 이러한 기술이 첨단연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불가결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첨단 기반과학기술의 사례로는 트랜지스터, 레이져, 컴퓨터 토모그래피(CT), 터널현미경(STM)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세계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일본에서는 종래의 산업기술개발이나 학술연구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이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
다. 예를 들면 전자현미경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초LSI에 대한 연구개발을 들 수 있다. 

향후 일본 과학기술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첨단 기반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조사는 산학관 및 물
리·공학·생물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로 첨단 기반과학기술의 관점, 중요한 연구영역, 구체적인 연구과제, 

저해요인 및 촉진방법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 밖에 산학관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및 앙케이트를 실시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저해요인, 촉진
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1. 첨단 기반과학기술의 관점 

첨단 기반과학기술은 각 연구분야에 존재하는 많은 장벽을 공통기반으로 받아들여 해결하고 연구분야를 초월한 넓은 영역에 임팩
트를 부여한 것인 반면, 첨단 기반과학기술에 관련되는 자와 그 성과를 수단으로서 필요로 하는 연구자와의 연구영역이 다르기 때
문에 어려움이 있다. 

2. 첨단 기반과학기술의 촉진을 위한 방책 

첨단 기반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異分野간 교류에 의한 독창적인 발상이나 혁신적인 기반기술의 싹을 특히 중시해야 한
다. 또 독창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널리 구하는 일과 함께 이들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연구자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연구영역을 초월하여 이들 연구성과를 확산·교류하는 場의 제공이나 프로젝트 매니저 인력의 존재

도 중요하다. 그리고 공동이용설비, 기반기술 데이터 베이스 등의 인프라스트럭쳐의 정비도 중요하다. 

3. 첨단 기반과학기술의 중요 영역과 연구과제 

본 조사에서는 인터뷰, 앙케이트에 의해 수많은 연구과제가 열거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과제를 사례
연구로 생각하여 연구분야 전반으로부터 망라적으로 추출하는 것은 피하고 아래의 3가지 영역에서 고려하였다. 

(1) 생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 

·생체의 메카니즘에 관련되는 영역 

·앞으로 남겨진 프론티어적인 영역 

(2) 微小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 

·종래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나노영역, 기가헬츠영역을 대상 

·이들 영역을 다루는 계측기술, 원자·분자레벨 조작기술 

(3) 복잡함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 

·복잡한 시스템의 구축, 복잡한 현상의 해명, 복잡한 이론 및 개념의 구축 등의 연구에 필요한 계측기술, 프로세스기술, 이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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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Source: 科學技術 ジャ-ナル, 2월호(1995)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청소년 육성방안에 관한 조사 

(중간보고) 

과학기술청은 청소년의 과학기술 이탈대책에 대한 정책입안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3년부터 2년동안에 調査를 
실시하고 있다. 

초년도인 1993년도는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의식실태조사」, 「청소년을 위한 과학기술계 인력육성사업 및 제도에 관한 
조사」,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의 효과적인 확산방안에 관한 조사」의 3가지 항목에 대하여, 각각 수도권 5개 현의 국민학교 5
학년생부터 중학교 3학년생 청소년를 가진 학부모에 대한 앙케이트, 전국의 청소년 육성단체, 사회교육시설, 기업, 업계단체에 대
한 앙케이트, 신문이나 TV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량 조사 등에 의해 실시하였는데, 그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사결과 

(1)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의식실태조사 

일상에 있어서 청소년의 과학적 의문의 발생이유로서, 자신의 직접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고 직접 체험 이외에 미디어 등으
로 부터의 발생은 적어, 관찰·실험 등의 직접 체험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의문의 해결방법으로서 국민학생은 우선 가까운 양친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많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친구들에게 듣는 경향
이 늘어나고 있다. 또 책에서 조사하는 등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사람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한편, 아무것도 하
지 않는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의문을 해결하려는 주체성이나 과학에 대한 관심저하를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뉴스의 입수법
에 대해서는 TV로부터의 영상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아, 우주실험, 화산폭발, 태양 관련 과학전파에 대한 가족과의 공동시청율이 
높다. 의문의 해결방법으로서 가족의 역할은 커서 가족이 의식적으로 이러한 뉴스를 어린이들의 대화속에 끌어 들여, 가족 자신
이 과학에 대하여 지식, 관심을 가짐으로써 어린이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관심이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보다 가까운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의 과학강연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가하려는 의욕은 적지만, 권한다면 참가하겠다
는 회답이 많아 홍보활동이나 가족의 작용 등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 

(2) 청소년을 위한 과학기술계 인력육성사업, 제도에 관한 조사 

국내의 과학기술계 인력육성사업실태는 많은 기관에서 풍부하고 다채롭게 특색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과학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과제로, 「예
산부족」이나 「하드웨어 설비」를 과제로 든 기관이 많고, 가장 많은 기관에서 「인력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지도자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력을 발굴하여 양성할 수 있는 대책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프로그램 등에 관한 노하우
의 부족」을 과제로 든 기관도 적지 않아 일부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노하
우의 매뉴얼화와 인력정보 등을 포함한 정보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된다. 

(3)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의 효과적인 확산방안에 관한 조사 

신문에서 과학기술정보(기사)량은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며, 또 기사 총수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기사의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또 TV에서 총방영시간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정보의 방송비율은 평균8.4%이며, 시청율은 평균6.1%로 되어 있다. 과학기
술정보의 방영시간의 약 50%가 뉴스,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국민이 TV로부터 과학기술정보를 입수하는 경
우, 이들 프로그램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과학적 의문의 발
생은 스스로의 직접체험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또 기존의 미디어는 개인의 측면으로부터의 접근기능이 불충분한 면이 있어서, 
단순히 미디어에 기대하지 않고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 기관의 노력을 통하여 청소년의 과학 마인드 육성을 꾀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조사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본 보고는 중간단계의 것이다. 1995년도에 다시 초·중학생의 주

변환경조사와 해외실태조사를 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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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NOMURA SEARCH, 1월호(1995) 

*일본편 담당: 朴敬善(동향분석연구실) 

 

■해외동향: 북방

「國家級 重點新商品試驗生産計劃」의 성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연구와 생산의 괴리, 연구성과의 생산력 전환 속도 지연 등을 해결하기 1988년부터 
중국은 「국가급 중점신상품시험생산계획」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관련된 제품들은 각종 세금, 은행대출, 원료공급, 가격 
등에서 일정한 우대와 지원을 받았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만여 개 제품의 개발과 시험생산은 중국 상품구조의 재조정, 공업생산
품 수준의 제고, 시장 수요의 효과적 대응, 수출 증대, 수입대체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도적인 신상품의 시험생산을 통해 상품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둘째, 첨단 기술이 내재된 신상품의 시험생산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였고,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켰다. 예를 들면 재봉틀
은 중국 시장에서 포화 상태가 되어 판매율이 거의 정지상태였다. 靑島 재봉틀 공장은 이와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북경 경공업 연
구소와 합작하여 외국 선진기술을 소화 흡수하여 많은 컴퓨터 자수기를 시험생산했다. 기술수준을 외국제품과 거의 같은 수준으
로 올렸고, 기업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셋째, 국제적 수준의 신상품들을 시험생산했다. 담배건조기는 독일제를 전량 수입해 사용하였다. 중국선박공업총공사 소속의 雲
南水기계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絲기계는 박판식 담배건조기로 기술적 성능이 독일제에 버금감에 따라 막대한 수입대체효과를 올
리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담배제조기술을 급신장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洛陽 銅가공 공장이 생산 제조한 QF-2.5와 
H65黃銅帶는 제품 품질이 선진국 수준에 달해, 그동안 일본, 독일에서 수입해온 집적회로용 소재를 대체했다. 

넷째, 에너지 절약형 신상품을 시험생산해 사회 경제적 효과를 높였다. 奉皇島 유리공업설계대학이 시험생산한 LXQ-1 유리용
해 가마 장치와 MJ87-2형 주석밀봉기술은 현재 이미 전국 13개 대중형 유리공장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다섯째, 자원의 이점과 기술우위를 이용해 특색있는 신상품을 시험생산했는데 安徽省 阜陽 방직공장이 한 예이다. 이 지역은 중
국 최대의 토끼털 산지이기 때문에 각종 토끼털 계열상품을 시험생산하여 토끼털의 함량을 40%에서 96%까지 제고시켰다. 또한 
靑海 가죽피복 공장은 면양 모피 자원을 이용해 국제적 패션의 신형 고급양털융단 이불보, 쿠션을 성공적으로 시험생산했다. 

*Source: 中國 科技日報 2/6(1995) 

 

21세기 중국 기술발전의 견인차: 863계획 

"21세기 초 중국 첨단기술 전략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중국 첨단기술과 산업을 선진수준에 도달시킬 방법은 무엇인
가?"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와 중국과학원이 공동 개최한 香山과학기술회의의 핵심 주제였다. 1995년 중국이 제 9차 5개년계획
(95 계획)과 15년계획(1995~2010년)의 원년으로 향후 중국의 발전에 중요한 시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香
山과학기술회의는 중국 과학기술발전의 새로운 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중국의 첨단기술개발전략은 863계획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었다. 지난 8년간 863계획
은 중국의 첨단 기술수준을 높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특히 생물기술 영역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몇몇 기
술은 제품화의 성공으로 수억 元 이상의 매출액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또한 863계획의 실시로 약 2만명의 첨단기술인력을 배양
했을 뿐 만아니라 기술적인 축적과 많은 학습을 이룩했다. 

863계획을 수립할 당시인 1986년도는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천안문 사태 등을 거치면서 중국의 개혁과 개방
은 주춤거렸다. 그러나 1992년 등소평의 南巡講話를 계기로 국가 정책의 주안점은 경제건설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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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노동생산성을 높여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등소평이 1988년에 주장한 "과학기술
은 제 1의 생산력"과 1991년에 제기한 "첨단기술 발전에 의한 산업화 실현"은 중국이 863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되었다.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노동생산성과 국민 경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경제력 향상
을 위해서는 첨단기술 산업, 특히 수업元 이상의 생산액을 창출하는 산업 육성이 필수불가결하다는 논리가 863계획 추진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되고 있다. 863계획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건설,첨단기술 상품의 국내 점유율 증대, 민수전환을 통한 민영기
업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香山과학기술회의에서 논의된 863계획의 향후 추진방향은 세계 선진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이른바 "기술창조체제"의 수립이다. 
기술창조는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의 상업화까지 포함하는, 기술혁신의 전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술 창조가 없으
면 자체 첨단기술기업도 존재할 수 없다. 민족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창조를 통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전략이 863계획의 핵심
이다. 

*Source: 中國 科技日報 2/4(1995) 

 

중국 기계전자분야의 첨단제품 수출: 현황과 전략 

최근 중국 기계전자분야의 첨단기술제품 수출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1993년 기계전자분야 첨단제품 수출액은 약 28.53억 
달러로 '85년에 비해 14.2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상품구조면에서 우선 순위를 보면 1위가 전자부품이며, 다음으로 전자
설비, 자동DB처리설비 및 응용설비, 과학기기, 의료기기 등의 순이다. 수출시장면에서 보면 자동DB처리설비 및 응용설비는 주로 
미국, 홍콩, 싱가폴, 동구유럽으로 수출되었고, 그 가운데 방송통신설비의 수출은 홍콩, 미국, 일본, 서유럽의 순이었다. 대형 칼라 
TV와 VCR시장도 다원화되는 추세인데 주요 시장은 유럽, 홍콩이다. 첨단전자 소재는 아시아, 중동 등 개도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전자부품의 주요시장은 미국, 홍콩, 대만, 유럽이다. 

수출은 三資企業(合資, 合作, 단독투자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들면 1993년 컴퓨터 및 부품 수출에서 三資企
業이 차지하는 비율은 79.3%였다. 

그러나 이 부문의 수출에서 중국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수출규모가 아직도 적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계 기
계전자 첨단제품 수출량의 8.8%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전체 수출상품의 기술력이 아직 낮은 상황이고, 기술집약적인 주요 부품
은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기술력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힘들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장경제체제
의 역사가 짧아 상품화, 산업화의 기초가 미약해 산업의 발전속도가 느린데 있다. 

첨단제품 수출의 향후전략은 크게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현재부터 2000년까지로 이 시기는 기초단계이고 2000~2010년까지
는 발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첨단 연구성과의 상품화, 산업화 전환시기로 상품화, 산업화에 대량 투자를 한다. 먼저, 소
량 주문에서부터 시작해 모델 시험생산, 시험판매, 개량으로 사용자를 확보하고 난 후 대량의 주문체제로 산업화 준비를 완료한
다. 현재 중국의 많은 첨단기술 기업이 모두 산업화 대량생산의 전단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장설비, 생산라인, 검사기의 
추가배치는 국내외 여러 경로를 통해 조달한다. 

두 번째 단계는 첨단기술의 경제규모가 순조롭게 실현되고 중국 첨단기술 산업이 다원화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에서
부터 수요에 부응하고 자체개발에 중점을 둔다. 동시에 무역방식은 OEM수출 위주에서 자체 브랜드를 통한 수출로 전환되며, 주
요 부품의 자체 생산조립능력도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외화창출과 부가가치가 제고되는 단계이다. 

중국 기계전자분야의 첨단제품 수출은 첨단산업의 활성화에 의해 가능하다. 2010년의 수출목표를 실현하려면 수출량에 8~10배
에 해당하는 생산규모를 갖춰야 국내외 시장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컴퓨터, 통신설비, 전자교환기, 집적회로, 고급 음
향설비 등에 중점을 두고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정책적인 은행대출, 상업은행 대출, 해외차관, 국내외 
간접융자, 첨단기술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Source: 中國 科技日報 2/2(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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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러시아 과학기술 지원 프로그램 

최근 EC의 러시아 과학기술 지원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INTAS프로젝트의 화학분야 대표들이 러시아측 파트너들과 공식적인 회
합을 모스크바에서 가졌다. INTAS프로젝트는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지원으로 노벨수상자인 Carlo Rubia의 주도하에 1993
년 여름에 시작되었다. INTAS의 연구비는 총 5,000만 ECU로, 프로젝트는 EC국가들의 연구자들과 러시아 연구자들의 공동연
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프로젝트 선정은 완전 경쟁체제이다. 

최초의 프로젝트는 러시아 화학회의 D.I.Mendeleyev를 팀장으로 총 270명이 참여하는(1993년 167명, 1994년 103명) 550만 
ECU규모의 화학 관련 프로젝트이다. 연구비의 80%가 지난 2년동안 지급된 바 있다. 그 밖에 공동연구, 네트워크 프로젝트, 개
인 보조금 등 여러 형태의 프로젝트에 연구비가 할당되었다. 

그러나 INTAS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프로그램 과학자 위원회 멤버이기도 한 러시아 F.Stokely 교수의 지적처럼, 많은 잠
재적 수혜자들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까지의 연구비 전달과정 메카니즘에 대
한 의혹이다. 연구비의 누수현상은 많은 부분이 세금문제와 연관된 러시아 은행(주로 Mosbiznesbank)의 운영체계에 의한 것으
로 일부 판명되기도 하였다. INTAS프로젝트의 연구 범위는 화학 뿐만 아니라 의학, 생리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식물학 등 생명
과학 전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Source: JPRS Report, JPRS-UST-95-008 

*북방편 담당: 洪性範(동향분석연구실) 

黃持淵(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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